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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신 :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회원사 및 섬유패션유관단체

(경   유) :

제    목 : 섬유강국 패션소재 글로벌 경쟁력 분석 세미나 개최 안내

1. 귀 사/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한국섬유수출입조합에서는 글로벌 섬유강국(이태리, 일본, 대만) 패션소재

의 경쟁력 분석결과 보급으로,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스트림 간 협력 강

화를 위한 ‘패션소재 글로벌 경쟁력 분석’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 많

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아      래   -

가. 세 미 나  : 섬유강국 패션소재 글로벌 경쟁력 분석 세미나

나. 일시/장소 : 2016. 08. 31(수) 14:00~16:10, COEX 컨퍼런스룸 317호

*Preview in SEOUL 전시회(08.31(수)~09.02(금))와 연계하여 개최

다. 참석 대상 : 의류벤더, 패션브랜드, 섬유소재 기업 등 200여 명 

라. 주     최 : 한국섬유수출입조합, 한국섬유산업연합회

마. 후     원 : 산업통상자원부

바. 참가신청 및 문의처 :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R&BD지원센터

- 참가 희망자의 소속/부서/직위/성명/휴대폰/이메일을 아래의 이메일로 송부

- Tel) 02-528-5007, Fax) 02-528-5154, e-mail) yk.cho@textra.or.kr

※ 붙임: ‘ 패션소재 글로벌 경쟁력 분석’ 세미나 개최 계획,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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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섬유강국 패션소재 글로벌 경쟁력 분석」세미나 개최계획

Glob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Fashion Materials(Italy, Japan & Taiwan)

□ 개최목적

o 글로벌 섬유강국(이태리, 일본, 대만) 패션소재에 대한 경쟁력 분석결과 보급을 통

해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스트림간 협력 강화의 계기 마련

- 국내 소재공급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, 의류벤더 및 브랜드 등

의 소재수요 기업에 대해서는 소싱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

□ 개최개요

ㅇ 일시/장소 : 2016. 8. 31(수) 14:00∼16:10, COEX 컨퍼런스룸 317호

* Preview in SEOUL 전시회(8.31(수)∼9.2(금))와 연계하여 개최

ㅇ 참석대상 : 의류벤더, 패션브랜드기업, 섬유소재기업 등 200여명

ㅇ 주최 : 한국섬유수출입조합, 한국섬유산업연합회

ㅇ 후원 : 산업통상자원부

□ 세부일정 * 한-이태리 동시통역

시 간 내 용 비 고

13:30∼14:00 □ 참가등록

14:00∼14:05 □ 개회

14:05∼14:45
□ 이태리 패션소재 개발동향 및

차별화 전략

이태리 AD Studio s.a.s.

Dainele Aliverti 대표

14:45∼15:25
□ 대만 섬유산업의 구조 분석과

경쟁력 비교

SBTEX

박일왕 대표

15:25∼16:05
□ 일본 최신 고감성/다기능성

패션소재 동향

하이테크섬유연구소

조대현 소장

16:05∼16:10 □ 질의응답 및 폐회

□ 참가신청 및 문의처 :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R&BD지원센터

ㅇ 참가 희망자의 소속/부서/직위/성명/휴대폰/이메일을 아래의 이메일로 송부

- Tel) 02-528-5007, Fax) 02-528-5154, e-mail) yk.cho@textra.or.kr

※ 참가비는 무료이며,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.

※ 주차권을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